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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과 사회적지지 간의 종단적으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6-2018(9차년도-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8세부터 10세 아동
기 자녀를 둔 취업모 502명이다.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주는 일-가정양립을 종단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일-가정양립과 사회적지지 변인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선형변화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사
회적지지 모형은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일-가정양립의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알아보았다. 둘째, 일-가정양립은 사회적지
지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에 대한 효율적인 일-가정양립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점과 직장문화 조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working mothers with small children. Data were acquired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from 2016-2018 (9th year-11th year). The study subjects included 502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aged 8 to 10 years. To examine the work-family balance that affects social 
support longitudinally, the data were analyzed by Latent Growth Modeling(LGM) using SPSS 18.0 and 
AMOS 23.0. We determined that compared to the no-growth model, work-family balance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had a good fit in the linear change model suitability. Hence, the linear change model 
was selected for further studies. Since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social support model, we
next examined the influence of work-family balance longitudinally. We found that the work-family 
balance had a longitudinal effect on social support. Based on the results, we present policy implications
and planning of organizational culture for efficient work-family balance for working mothers.

Keywords : Latent Growth Modeling, Work-Family Balance, Social Support, Working Mothe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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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사회에서 ‘양육’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팽배하게 있어, 아직까지 여성에게 기대와 책임을 요구
하는 바가 크다. 특히,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
요한 것은 직장 또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전이되
어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 즉, 취
업모는 ‘취업과 양육’의 이중고를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
움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취업모들이 
일, 양육, 가사 등 다중역할에 대한 고충이 밝혀진바 있
다[2].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성이 더 열악하며[3], 
이로 인한 갈등 시 대부분 여성이 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7-12세 자녀는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반경을 넓
히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
게 된다[5]. 이때, 사회성을 배우며,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재로의 성장 기반을 형성하므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전체 가구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2018년 
715가구(유배우 가구 대비 비중: 54.2%), 2019년 758
가구(유배우 가구 대비 비중: 54.8%)로 매년 꾸준히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역시 
어머니(주 평균 36.4시간)에 비해 아버지(주 평균 44.7
시간)가 더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아직까지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가정양립은 일-가족 이점(work-family gains), 
일-가족 갈등(work-family strains), 일-양육 이점
(work-parenting gains), 일-양육 갈등(work-parenting 
strains) 으로 구분된다[7]. 일-가정양립이 원활하다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거나[8] 물리적, 심리적, 환경 제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9,10]. 따라서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가
정의 양립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
가 필요하다.

취업모 여성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가 만족도
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즉, 취업모 여성
은 일뿐만 아니라 양육 등의 어려움으로[2] 남성에 비해 
여가를 즐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일-가정양립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시켜주기 위

하여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2018-2022)’ 수립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통해 일과 가정생
활을 보다 수월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함
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의 패러다임 추구를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 역시 일-가정양립
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렇
게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여[12] 
취업모가 체감하는 일-양육에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사회적 지원이 낮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렇
듯 일-가정양립이 사회적지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은[13] 두 요인이 연속선상의 상호 호혜적인 구조를 가
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
-가정양립이 수월하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받는 지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
다. 이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취업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의미를 예측해 봄으로서 이
들을 위한 정책수립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
원과 취업모의 일-가정양립 간의 상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14]. 또한, 가족의 지원이 취업모의 역할 수행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들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15-19]. 특히,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가정에서의 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결과들[1,20]로 볼 때, 일-가정양립이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찾으
려고 하는 시도 역시 필요해 보인다. 연구변인과 관련해
서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이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결과가 제시된 바 있
다[13]. 결국,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은 사회적
지지와 호혜적 구조를 지닌 연속선상에서의 경험을 의미
하므로 생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일-
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회적지지에 대한 체감도
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가정양립이 원활하다는 것은 취업모가 지
각하는 사회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의 안
녕감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10세 아동을 돌보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의 변화추이에 따
른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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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이에 따른 연
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참조). 

첫째,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
립과 사회적지지 변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
립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은 어떠한가?

Fig. 1. Theoretical model for Work-Family Balance 
and Social Support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8세부터 10세 아동을 둔 취업모가 대

상이므로 어머니 변인에서 ‘취업 중(휴직 중 포함)’ 또는 
‘취업/학업 병행 중’을 충족하고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하
였다. 이에 아동(성별, 월령)의 특성과 어머니(연령, 최종
학력, 취업상태)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아동의 성별은 남아 252명
(50.2%), 여아 250명(49.8%)으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월령(만)은 124개월 168명(33.9%), 125개월 125명
(25.2%), 123개월 122명(24.6%)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의 연령은 40세 이상-45세 미만 280명(55.8%), 35세 
이상-40세 미만 138명(27.5%), 45세 이상-50세 미만 
72명(14.3%)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은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215명(42.8%), 2~3
년제 대학 졸업 136명(27.1%), 고등학교 졸업 97명
(19.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는 취업 중(휴직 중 
포함) 487명(97.0%), 취업/학업 병행 중 15명(3.0%)으
로 나타났다(Table 1참조).

frequency % n

Childhood Children

Gender male 252 50.2 502female 250 49.8

age of the 
moon

121 2 .4

496

122 47 9.5
123 122 24.6
124 168 33.9
125 125 25.2
126 14 2.8
127 9 1.8
128 6 1.2
129 3 .6

M
others

employment 
status

get a job(including leave) 487 97.0
502job&study at the same time 15 3.0

age

Under35Years 6 1.2

502

Over35Years-Under40Years 138 27.5
Over40Years-Under45Years 280 55.8
Over45Years-Under50Years 72 14.3
Over50Years-Under55Years 5 1.0

Over55Years 1 .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1 .2

502
middle School graduation 3 .6
high school graduation 97 19.3

college graduation(2-3year) 136 27.1
university graduation(5year) 215 42.8

graduate school 5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연구도구
2.2.1 일-가정양립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문항을[7]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직접 번역한 것
으로 알아보았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시간경과에 따
른 종단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유용하며, 이 가운데 일-가
정양립에 대한 조사는 어머니의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다. 일-가정양립의 문항은 총 26문항 4개 하위
영역으로 일-가족 이점(work-family gains) 7문항, 일-
가족 갈등(work-family strains) 9문항, 일-양육 이점
(work-parenting gains) 4문항, 일-양육 갈등
(work-parenting strains)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_1점’-‘매우 그렇다_5
점’)로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에 긍정적인 인식을 두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2016년
(9차시) .924, 2017년(10차시) .932, 2018년(11차시) 
.9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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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회적지지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

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알아본 문항
을[21]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어머니의 자기기입식 설
문 조사로 알아본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문항은 
총 13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정서적지지 2문항, 도구적
지지 3문항, 사교적 지지 4문항, 정보적지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_1
점’-‘매우 그렇다_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에 긍정적인 인식을 두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적 합치
도 계수 Cronbach’s α는 2016년(9차시) .928, 2017년
(10차시) .939, 2018년(11차시) .953으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과 

사회적지지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종단적 관계를 살펴
보기 앞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 분석하였다. 연구변인의 경향성은 기술통계로 알
아보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성을 확인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가
정양립과 사회적지지의 모든 연구변인에 응답한 데이터
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
간 변화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변화 
및 선형변화 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
한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X2(df)지수는 사
례수에 민감하므로 CMIN/df, RMSEA(LO/HI), NFI, 
TLI, CFI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잠
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 이하 LGM)
으로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살펴보기 앞서, 취업모가 지각
하는 일-가정양립과 사회적지지 측정변수들의 2016- 
2018(9차년도-11차년도) 각 시점에 따른 경향성을 평균
(M)과 표준편차(SD)로 제시하였고, 상관관계를 제시하였
다. 일-가정양립의 평균은 9차년도(2016)부터 11차년도
(2018) 까지 증가추세(M=3.49/ SD=.51, M=3.59/SD=.54, 
M=3.63/SD=.56)를 보이며,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9차년
도(M=3.88/SD=.56)에서 10차년도(M=3.94/SD=.59)까

지 증가하는 반면, 11차년도(M=3.91/SD=.65)에는 미미
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왜도값은 -.927부터 
-.153 범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064부터 2.426범위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었다. Table 2에 제시한 단
순히 차이 평균 값만으로 연구변인인 일-가정양립과 사
회적지지가 매년 증가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므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을 통해 증가추
세를 통계적 유의성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 변인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변인의 상
관관계를 보면, 9차년도(2016) 사회적지지와 일-가정양
립(2016, 2017, 2018)과의 상관이 매년 .248(p<.01), 
.227(p<.01), .158(p<.01)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0차년도(2017) 사회적지지와 일-가정양립(2016, 2017, 
2018)과의 상관이 매년 .223(p<.01), .336(p<.01), 
.253(p<.01)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1차년도
(2018) 사회적지지와 일-가정양립(2016, 2017, 2018)
과의 상관이 매년 .231(p<.01), .243(p<.01), .344(p<.01)
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① 1-② 1-③ 2-① 2-② 2-③

1. Work-Family 
Balance

① Work-Family 
Balance_2016 1

② Work-Family 
Balance_2017 .547** 1

③ Work-Family 
Balance_2018 .489** .628** 1

2. Social Support
① Social 

Support_2016 .248** .227** .158** 1

② Social 
Support_2017 .223** .336** .253** .488** 1

③ Social 
Support_2018  .231** .243** .344** .411** .544** 1

M 3.49 3.59 3.63 3.88 3.94 3.91
SD .51 .54 .56 .56 .59 .65

Skewness -.153 -.201 -.265 -.321 -.304 -.927

Kurtosis -.059 -.064 -.003 .818 .202 2.426
**p<.01

Table 2.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N=502)

3.1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
    립과 사회적지지 변인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본 연구에서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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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지 변인을 9-11차년도(2016-2018)의 3년 동안 변
화 추이에 따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양상을 통
계적으로 규명하고자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으로 
분석하였다[Fig. 2참조]. 

Fig. 2. Baseline growth models

3년에 걸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가정양립과 사회적
지지 변인의 각 시점에서 측정한 평균의 변화값을 검토
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으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평균 변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Table 3참
조).

Variable Model X2(df) CMIN
/df

RMSEA
(LO/HI) NFI TLI CFI

Work-
Family 
Balance

No 
Change 
Model

64.313
(6)*** 10.719

.139
(.110
-.171)

.858 .935 .871

Linear 
Model 

4.731
(3) 1.577

.034
(.000
-.089)

.990 .996 .996

Social 
Support 

No 
Change 
Model

30.916
(6)*** 5.153

.091
(.061
-.124)

.907 .962 .924

Linear 
Model 

3.938
(3) 1.313

.025
(.000
-.083)

.988 .997 .997

***p<.001

Table 3. Model Fit of LGM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무변화 모형은 각 시점
에서 조사된 평균의 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초기값에 대한 평균값으로 추정하
는 것이다. 반면, 선형변화 모형은 각 시점에서 조사된 
평균의 값이 시간에 따라 일관성있게 증가 또는 감소한
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
화 모형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여[22] 최
종모형을 선정하는데, X2(df)지수는 사례수에 민감하므
로 CMIN/df, RMSEA(LO/HI), NFI, TLI, CFI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무변화 모형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을 살펴보면, X2(df)=64.313(6)***, CMIN/df=10.719, 
RMSEA(LO/HI)=.139(.110-.171), NFI=.858, TLI=.935, 
CFI=.871이며, 사회적지지는 X2(df)=30.916(6)***, 
CMIN/df=5.153, RMSEA(LO/HI) =.091(.061-.124), 
NFI=.907, TLI=.962, CFI=.924로 나타났다. 선형변화 
모형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을 살펴보면, X2(df)=4.731(3), 
CMIN/df=1.577, RMSEA (LO/HI)=.034(.000-.089), 
NFI=.990, TLI=.996, CFI=.996이며, 사회적지지는 
X2(df)=3.938(3), CMIN/df=1.313, RMSEA(LO/HI)= 
.025(.000-.083), NFI=.988, TLI=.997, CFI=.997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가정양립과 사회적지지 변인은 무
변화 모형에 비해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
호하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선형변화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일-가정양립과 사회적지지 변인의 선형변화 
모형에 대한 추정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Variable
Means Variances Intercept, 

Slop of
Covariance Intercept Slop  Intercept Slop  

Work-
Family 
Balance

3.498*** .072*** .155*** .019*** -.004

Social 
Support 3.891*** .017 .163*** .030*** -.004

**p<.01

Table 4. Estimates of Work-Family Balance Following 
Social Support on Linear Model

잠재성장모형에서는 평균에 따른 초기값과 변화율만
을 구하는 것이 아닌 분산에 대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해야 한다. 즉, 회귀식(ｙ=β₀ⁱ+β1ⁱλ
t+ε)을 통해 초기값(Intercept)과 변화율(Slop)의 통계
적 유의성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기 때
문이다(β₀ⁱ: 초기 값, β1ⁱ: I번째 취업모의 기울기 값, λ
t: t측정 주기의 기울기 계수 값, ε: residual 또는 
error). 연구변인을 중심으로 보면, 일-가정양립 평균의 
초기값(Intercept)은 3.498점(p<.001)이고 분산의 초기
값(Intercept)의 평균은 .155점(p<.001)으로 점수가 다
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사회적지지 
평균의 초기값(Intercept)은 3.891점(p<.001)이고 분산
은 초기값(Intercept)의 평균은 .163점(p<.001)으로 점
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종속변수이며, 잠재성장모형은 개
인차 모델(individual difference model)로 연구대상자
들의 변화율 즉 기울기가 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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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현실적이므로[23] 개인 간 차이 발생 여부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지가 중요하다. 이는 전체 집단의 기울기 
평균의 중요성 보다 집단에 속한 개인 간 기울기의 통계
적 유의성에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평균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존 전통적
인 분석방법에서 요구한 전제조건의 충족보다는 개인 차
이점수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23]. 때문에 사
회적지지의 분산으로 볼 때, 초기값(.163)과 변화율
(.030)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 개인 간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독립변인인 
일-가정양립 요인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충족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3.2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의 검증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X2(d·f)=75.431(15)은 p<.0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RMSEA(LO/HI)
값은 .090(.070-.110), NFI는 .917, TLI는 .932, CFI는 
.932로 나타나 종단적 영향의 검증모형이 양호하다고 해
석할 수 있다(Table 5참조).

Model Fit X2(d·f) CMIN/df RMSEA(LO/HI) NFI TLI CFI

Value 75.431
(15)*** 5.029 .090(.070-.110) .917 .932 .932

***p<.001

Table 5. The Model Fit for the Longitudinal Effects 
of Work-Family Balance on Social Support

  

path B β S.E. C.R. p
Social Support

_Intercept
←

Work-Family 
Balance

_Intercept

.118 .104 .01 12.376 ***

Social Support
_Slop -.077 -.134 .03 -2.538 .011

Social Support
_Slop ←

Work-Family 
Balance
_Slop

2.806 .959 1.221 2.298 .022

*p<.05

Table 6. The Path Coefficients of Longitudinal Effects of 
Work-Family Balance on Social Support

다음은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LGM으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일-가정양립_초기값⟶사회적지지_초기값(β=.104, 
p<.001)’, ‘일-가정양립_초기값⟶사회적지지_변화값(β
=-.134, p<.05)’, ‘일-가정양립_변화값⟶사회적지지 변
화값(β=.959,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ig. 3참조).

Fig. 3. Latent growth model verification for longitudinal 
effects of following Work-Family Balance on 
Social Suppor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8-10세 아동을 돌보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의 변화추이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역할 수행과 가족의 
지원 간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들[1,15-20]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과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2016-2020)’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정
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취업모
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과 사회적지지가 매년 높아진 
결과로 볼 때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24] 일
-가정양립과 관련한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며 앞으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시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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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은 사회적지지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보다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립이 필
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에 제시되는 종단연
구 결과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
립이 사회적지지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
등이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13]. 즉, 일-가정양립이 사회적
지지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일-가정양립의 
인식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냐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일-가정양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은 이와 관련
된 정책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25]. 우리나라 역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도와주
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대 다수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난 바 있다[26-28]. 이는 공식적 지원보다는 비
공식적인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 선행연구들
[29,30]과 같이,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해 일반화를 시킨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각 기관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업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기업 내부
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주어 갈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31]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제도화 하여 조직 목표에 따른 성과 중심
의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과 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
문화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남성은 여성
에 비해 가족휴가를 적게 사용하며[32] 근무 시간 역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직장 내 지지적인 환
경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감소시킨다
는 것이 밝혀 진 바 있다[29]. 따라서 일-가정양립에 대
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교육과 양육의 중요성 그리고, 육
아휴직 등 직장의 적극적인 지원은 개인의 삶을 향상시
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모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반으

로 효율적인 사회적지지 방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2016-2018(9차년도-11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횡단
분석에서 야기되는 특정시점의 한정된 결과를 종단적으
로 분석하여 실제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양립과 사회
적지지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정에
서 아버지의 역할참여가 중요해진 만큼 이와 관련한 변
인을 보호요인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self-report) 
조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긍정
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또한, 문항내용의 제한성으로 응
답한 문항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 역시 일-가
정양립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추후에는 중요하게 판단되는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병행되어 진행된다면 정책 
제안 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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